
선입견일는지도 모른다.‘액션’하면 화
려하면서 속도감 있는 동작이 먼저 떠오
른다.
배우 마동석(47)은 그런 편견을 과감히

깨버렸다. 스피드나 기술보다 묵직함을
내세웠다.‘부산행’(감독 연상호·2016)
에 이어‘범죄도시’(감독 강윤성·2017)
를 흥행시키며‘마동석 장르’라는 수식
어까지 만들어냈다.
22일 개봉하는‘성난황소‘는 신예 김민

호 감독의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이다.
‘마동석 표 액션’장점이 두드러진 영화
다. 통쾌하고도 리얼하다. 한번 성나면
무섭게 돌변하는 남자가 납치된 아내를
찾아 나서는 이야기다.
‘동철’(마동석)은 거칠었던 과거를 잊
고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유통을 하면서
평범하게 살아간다. 어느 날‘기태’(김성
오)가 동철의 아내‘지수’(송지효)를 납

치하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.
경찰에 신고하지만, 아내 행방은 묘연

하기만 한다. 기태는 지수를 납치한 대가
로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. 이에
화가 난 동철은 지수를 구하기 위해 사
투를 벌인다. 동철의 후배‘춘식’(박지
환)과 흥신소 사장‘곰사장’(김민재) 등
도 힘을 보태 응징에 나선다. 그러나 기
태는 악랄한 일을 계속 벌이고, 반전 상
황들이 이어진다.
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단순하고 평이

하다. 납치극을 모티브로 한 범죄 영화
몇 편을 떠올리게 한다. 그래서 익숙한
느낌이지만, 색다른 면이 있다. 한국 영
화에서 보기 드문 파워풀한 액션이 가득
해서다. 마동석의 열연이 돋보인다. 관객
기대감을 충족하며, 믿고 보는 액션 배우
의 진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.
마동석은 영화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

다. 김 감독과 5년 전부터 시나리오에 관
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냈다. 곳곳에 오
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. 감독의 연
출,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이 세련됐다.

액션 시퀀스도 독창적이다. 마동석만이
소화할 수 있는 맨주먹 액션이 시선을
압도한다.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자신의
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한다.
그저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
면 지루했을 수도 있다. 하지만‘아내를
구한다’는 설정이 극 중심을 잡아주고
몰입도도 끌어올린다.
마동석은 제작보고회에서“이번에는 한

번도 안 해본 특이한 액션이 있다. 맞는
장면도 많다”고 소개했다. 자신의 특기인
액션 연기에 열중했으나 식상하다는 비
판이 이어지면서 연기에 대해 고민도 많
았을 것이다. 그래서인지 마동석의 절치
부심이 느껴지는 작품이다. 몸을 사리지
않는 액션 연기를 펼치며 극을 멋지게
이끌었다.
김성오(40)는 살벌한 악역을 완벽하게

소화했다. 김민재(39)·박지환(38)의 연
기도 인상적이다.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
에서 치고 나오는 유머가 압권이다.
김 감독은 영화의 기획 의도로‘돈과

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에 대한 고민’
을 꼽았다. 마동석의 강렬한 액션 안에
사회적인 메시지를 심었다. 부부와 가족
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인신매매, 공권력
등을 짚었다. 인간의 속물 근성과 이중적
인 면도 적나라하게 그렸다. 115분, 15세
관람가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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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‘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’가 주말 박스오
피스 1위를 차지했다. 1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
르면, 이 영화는 16~18일 전국 1576개 상영관에서 2만1425
회 상영해 102만3077명을 모으며 흥행성적 1위를 기록했다.
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. 누적 관객은 151만
9871명.
14일 개봉한 이 영화는‘해리 포터’시리즈의 J K 롤링(53)

이 각본, 전작‘신비한 동물사전’(2016)에 이어 데이비드 예
이츠(55)가 연출을 맡았다.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세계 미래
의 운명을 건 마법사들의 대결을 그렸다. 영화 곳곳에 해리
포터 시리즈와의 연결 고리가 숨겨져 있다. 에디 레드메인
(36)·주드 로(46)·조니 뎁(55)·캐서린 워터스톤(38) 등
할리우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.
2위는‘보헤미안 랩소디’다. 1179개 관에서 1만929회 상영

해 81만6164명을 들였다. 개봉 19일 만에 300만 관객 고지를
밟았다. 누적 관객은 313만8074명.1970~80년대를 풍미한 영
국의 록밴드‘퀸’의 무대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.
대중이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, 세상에서 소외된 아웃사
이더에서 전설의 록 밴드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겼다. 영화
제명은 1975년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‘어 나이트 앳 디
오페라’수록곡이다.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, 영국인
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손꼽힌다.
영화‘엑스맨’시리즈의 브라이언 싱어(53) 감독이 메가폰

을 잡았다. 미국 배우 라미 말렉(37)을 비롯해 조셉 마젤로
(35), 마이크 마이어스(55), 루시 보인턴(24), 벤 하디(27) 등
이 출연했다. /뉴시스

김혜수·유아인‘국가부도의날’17개국선판매

영화‘국가부도의 날’이 17개국에 선판매됐다. 19일 투자·
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, 미국·캐나다·이탈리
아·일본·홍콩·마카오·타이완·싱가포르·인도네시아·
말레이시아·브루나이·필리핀 등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
다.
30일 미국 관객들을 만난다. 싱가포르·타이완·인도네시

아 12월, 홍콩·마카오에서는 내년 1월 개봉한다.
1997년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다. 영화

‘그날 밤의 축제’(2007),‘스플릿’(2016)을 연출한 최국희
(42) 감독의 신작이다. 김혜수(48)·유아인(32)·허준호
(54)·조우진(40) 등이 출연한다. 28일 국내 개봉.

/뉴시스

‘신비한동물들과그린델왈드의범죄’

지난주말전국박스오피스 1위차지

납치된아내찾는남편의

묵직하고통쾌한‘한방’성 난 황 소

영화 REVIEW

마동석주연

납치극모티브로기본스토리라인은단순

우리영화에서보기드문힘있는액션가득

가족의의미와함께인간의이중성도적나라

2위는‘보헤미안랩소디’

영화‘성난황소’의 한 장면.


